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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배달

“띵동”매달 초면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오신다. 문을 열지 않아도 우체

국 택배 아저씨는 택배 상자를 놓아두고 가신다.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

음에 현관문 앞에 늘 에너지 드링크를 놓아두신다. 제주에 이사 온 지 2년

이 지났으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우체국 택배 아저씨께 받은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사 오기 전에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늘 음식들

을 보내주셨는데 제주에 이사 와서도 변함없이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서 더 감사하다. 다른 택배들은 제주까지 오면서 상자

도 찌그러지고 찢어져서 오거나 파손되기도 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보내시

는 상자는 찌그러지지도 않고 늘 멀쩡하게 배달되는 게 신기했다. 택배를 

받고 할머니께 곧장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 상자가 하나도 안 상하고 잘 

도착했어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우체국 창구 

직원 선생님들께 손녀가 먹을 거라고 꼼꼼히 포장해달라 부탁하신 거라고 

답해주셨다. 사실 할머니께서는 한글을 모르셔서 우체국에 항상 직접 가서 

택배를 보내신다고 들었다.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택배 보

내려고 상자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장바구니에 택배 보내려는 물건을 

기입 금지



 가져가시면 우체국 창구 선생님들이 직접 포장도 해주시고 대신 주소도 

입력해주신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사랑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신 시골에 

계신 우체국 창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왜냐면 떡볶이 먹으라고 고

추장을 보내주실 때도 고추장 안 터지게 포장지로 꽁꽁 싸주시고, 할머니

께서 직접 만드신 유과를 비닐에 넣어서 상자에 싸주시고, 농사지으신 감

자, 늦가을에 담그신 김장김치 등 어느 하나 터지거나 부서짐 없이 지난 2

년 뵙지 못한 할머니의 사랑을 무사히 전달받았으니 뵌 적도 없는 시골에 

계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마치며 할

머니께서 내일 장이 선다고 옥수수를 사서 우체국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가

신다고 하셨다. 멀리 떨어져서 자주 뵙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랑을 매달 넘

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엘리베이터 없는 5층까지 매달 택배를 배달해주신 택배 아

저씨께도 새삼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